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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특수한 복식문화

로 역할을 하고 있는 타투를 조명하여 현대인들의 타

투문화 향유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타

투는 문신과 동의어로 본 논문에서는 ‘자국’, ‘흔적’, 

‘상처’의 의미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타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타투를 뜻하는 라틴어 스티그마(stigma)

의 현대의 사전적 의미는 ‘오명’, ‘수치’, ‘불명예’, ‘낙

인’이며, 본래의 맥락적 의미가 타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Gilbert, 2000/2004). 국내에서는 타투시술이 여

전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투소유자와 타투

이스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타투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타투는 영구적

이고, 시술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통증을 수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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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특정 집단에서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외모 꾸

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타투문화만이 가진 복식문

화적 특수성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복식문화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타투가 시작된 이래로 타투문화는 대중문화이거나 

주류문화였던 적은 거의 없고 소수문화 내에서 향유

하는 비주류문화였고, 문화권에 따라 치료나 형벌과 

같은 도구적 목적, 신체 장식 혹은 문양이나 위치를 통

해 자본과 사회적 지위를 전달하는 등 집단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일부 문화권에서는 예술로 인정받는 

등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적도 있지만 주로 부정

적인 의미의 코드로 소통되는 문화였다. 본 논문에서

는 타투문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하위문화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위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20세기 학자들은 

하위문화를 지배적인 가치에 저항하고 주류문화로부

터 떨어져 나온 문화라는 위계적인 차원으로 정의하

거나(Hebdige, 1979/1998), 분절화된 소수집단의 문화

로 정의하였지만(Gordon, 1964), 이러한 정의들은 특정 

시기의 문화 현상을 관찰하는 데는 적합하였으나 현

대에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이 발견된다. 사회 · 문화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학문적 기반에서 하위문화에 대

한 논의가 이어지며, 하위문화 연구동향은 포스트하

위문화 연구로 흘러가게 되었고, 팬 문화, 음악 신, 패

션 등 사회 내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논의함에 있어 포

스트하위문화 관점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Kim & Ha, 2018a, 2018b; Kim, 2017; Muggle-

ton, 2005; Redhead, 1997; Robards & Bennett, 2011; Ro-

berts, 2015).

타투문화는 다수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용되며 

새로운 의미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상을 

뒷받침해줄 학문적 기반이 부족하다. 국내에서도 고

정된 정체성의 하위문화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포

스트하위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취향공동체로 구성

된 타투문화를 이해하고 시의적절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현재까지 타투와 관

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문헌연구로

는 한국학이나 민속학에서 타투에 대한 사적 고찰을 

주로 하였으며, 동양에서 형벌문신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시대적 배경이나 유래에 집중하였다(Cho, 2002; 

Kim, 2013; Lee, 2007). 또 한국 사회에서의 타투의 의

미가 변화 흐름을 파악하여 시대별 사회 · 문화적 의미

를 밝히고자 한 연구(Bang, 2008; Kang, 2008)들이 진

행되었다. 이는 타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배

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현 시점의 현상을 설

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타투소유자를 통해 현상을 분석한 것은 시술 및 부

작용과 관련한 의학계 연구가 대부분이며(Lee et al., 

2011), 타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 역시 수감

자, 군인, 운동선수 등 특정한 피험자에 한정하여 심리

적 이상 상태의 발현이라는 정신 병리학적 해석을 하

였다(Jeong et al., 1991; Kim & Kang, 2015). 현대인들

의 타투착용 현상을 분석하여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 

연구들은 개인이 타투에 부여하는 의미와 상징에 집

중하였고(Kim & Ha, 2018b; Kim & Kang, 2015; Nam, 

2018), 이를 거시적 관점의 복식문화 현상으로 확대시

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의류학에서는 타투의 외형적 특성에 주목하

여, 타투 룩(tattoo look)과 같이 타투이미지를 차용한 

타투패션의 표현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Kim & Lee, 

2007; Kim & Geum, 2016; Lee & Kim, 2004; Yun & 

Yoo, 2001). 해당 연구들은 ‘타투한 몸’ 또는 전형적인 

타투의 도안과 색감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관찰하

는데 그쳤다. 현대의 타투가 하나의 복식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복식으로서의 타투의 미

적인 측면을 주목한데는 의의가 있지만, 타투를 직접 

개인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더욱 풍부한 논

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내에서 타투문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새

로운 문화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

에서 타투문화와 관련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타투소유

자가 현대의 취향문화로서의 타투를 향유하는 현상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다. 게다가 현대의 타투는 특수한 

복식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타투를 착용하는 현대인들

에 대한 의류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점차 그 크기를 넓혀가고 있는 타투문화와 그 안에서 

현대의 복식문화로서 타투를 향유하는 일반적인 타투

소유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타투소유자들이 영구적인 신체변형 행위인 타투문

화에 진입하고, 참여하고, 집단 내부적으로는 응집하

거나 배척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타투 노출을 조절하

여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 등과 관련되는 문화 향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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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이 타투문화를 향유하는 

현상을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국내 

타투문화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요 개

념들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Maffesoli(2000/2017)가 

저서 �부족의 시대�에서 제시한 신부족의 개념과 영

국의 사회학자 Thornton(1996)의 �Club cultures�에서 

설명한 하위문화 자본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학문적 

기반이나 관점이 상이할 수 있는 두 학자의 이론을 선

정한 이유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포스트모던 사회 현

상을 해석할 수 있는 주요한 시야를 제공하지만, 현상

을 분석하는데 있어 각각의 시각을 통해 참고할 수 있

는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더욱 풍부한 

해석을 위해 두 이론을 모두 참고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문헌연구와 심층면접법을 병행한 질적 연구를 실

시하였다. 타투의 의미는 시대나 문화권에 따라 다양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서도 모두 다르다. 그러

나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와 일부 양

적 연구방법론에 치중하여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는 

일반화를 위한 설명적 관계를 찾기 위해 맥락을 무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Stake, 1995), 독특한 맥락 내

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현상을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타투가 패션 · 문화적으로 유행하는 현상 내에서 개인

들이 타투라는 영구적 신체변형 행위를 내재화하고 발

현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려는 본 연구에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Maffesoli(2000/2017)는 포스트모던 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생한 문화 현상의 부족주의적 특성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대 타투문화의 형성

과 참여, 소통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취향에 

따라 응집하는 현대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스

타일 및 취향에 따라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 즉 집단 내

에서 하위문화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동하며 파편

적인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위해 하

위문화 자본의 유동적인 재편 과정과 관련되는 Thorn-

ton(1996)의 시각을 고찰하였다.

정리된 특성들을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

성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신체에 타투시술을 

3회 이상 받은 적이 있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는 국내 

20~30대 성인 남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

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지인 소개에 더불어,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중 타투이

스트의 대표적인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이용되는 이유

로 대부분의 타투소유자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In-

stagram)에 타투 관련 해시태그(#)와 함께 공고문을 게

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타투소유자를 선

정하였다. 총 25명의 타투소유자와 면접을 진행하였

고, 불성실한 답변이 많아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1명

의 사례를 제외하고 24명의 자료를 본격적인 분석에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은 2019년 2월 10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었고, 내용의 포화가 이루

어질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위한 

연구설명서, 동의서, 모집 문건과 질문지 등을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IRB No. 1811/002-013).

II. 포스트하위문화와타투문화에대한

이론적고찰

하위문화 연구동향이 포스트하위문화 개념으로 흘

러가게 된 흐름과 포스트하위문화 연구의 주요한 학

자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고찰하여 국내 타투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을 도출하였다.

 

1. 포스트하위문화 연구의 흐름

1964년 설립된 영국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

(CCCS: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는 하

위문화에 대한 논의를 크게 발전시킨 근간이다. CCCS

는 사회 구조가 하나의 획일적인 문화를 지니는 대신 

각각의 지배적인 권위를 가진 여러 개의 계급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계급관계가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위치를 결정짓는 요소로 보았다(Hall & Jeffer-

son, 1976; Hebdige, 1979/1998; Hoggart, 1958; Williams, 

1971, 1976). 따라서 인종, 성, 계급, 세대 등으로 구분된 

개인들의 삶의 방식을 하위문화로 바라보았고, 하위

문화의 헤게모니적 저항성에 주목하여 문화 영역을 

일종의 정치적 투쟁의 공간임을 시사했다.

CCCS의 하위문화 연구에는 주류라는 모호하고 모

순된 환상이 만연해있다. 그들은 사회 · 경제적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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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하위문화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주

류에 대한 키메라(chimera)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쉽

게 하위문화를 위치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남겨두었

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하위문화를 계급에 따라 분화

되어 나타나는 문화 집단으로 규정하였으며, 집단마

다의 경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인식하여 집단 내부적

으로 공유하는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상징성을 분석하

였다. Hebdige(1979/1998)의 연구는 이 시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위문화 연구로 꼽히는데, 그는 하위문

화들이 표상하는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은 스타일 내

에서 표현되고 전달된다고 주장하며, 1970년대 영국 

도시에서 나타난 펑크 의상, 타투, 레게 음악, 테디보

이의 복고의상 등 하위문화 스타일의 물질적 형태를 

다뤘다.

후기 CCCS 학자들은 하위문화 스타일은 궁극적으

로 주류문화에 빼앗겼다고 주장한다(Atkinson, 2002). 

하위문화의 특정 패션, 음악, 언어 등은 주류문화에서 

패셔너블한 코드로 받아들여져 기존의 하위문화적 진

정성을 잃었다. 삭발, 염색, 찢어진 옷, 타투 등 한때 저

항이라는 정치적 상징물로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이

념적 가치가 퇴색되고 대중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았

다(Muggleton, 2000).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화된 하

위문화 스타일이 대중에 의해 선택되기 때문에, 특정 

스타일로 꾸미는 것이 더 이상 하위문화의 멤버십을 

의미하지 않는다(Fiske, 1989). 따라서 하위문화를 식

별할 수 있었던 상징물이 이제는 모호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위문화 개념은 포스트모던 사회학자들에 의해 계

속해서 언급되며 다듬어졌다. 사실상 포스트하위문화

라는 개념을 post-CCCS의 개념으로 보는 것도 무방하

다(Muggleton & Weinzierl, 2003). 포스트모던 사회학

자 Prus(1997)는 사회 조직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하위

문화 참여에 관한 미시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바라봄

으로써 사회는 하위문화의 집합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개인이 평생 특정한 궤도 내에서 하나의 하위문

화의 구성원으로만 존재한다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사

람들의 삶은 다양하고 순간적인 하위문화적 참여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 Haenfler(2014) 역시 포스트

하위문화의 특성을 불분명한 경계로 여타 사회적 조

직에 비해 느슨하게 구성되며,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들과 특별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공유되는 가치 및 사

물은 기존의 의미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창조된 개념

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Maffesoli(2000/2017)는 집단 정체성은 더 이상 계급, 

젠더, 종교와 같이 전통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형성되

지 않으며, 오히려 기호에 따른 소비행동으로 형성된

다고 하였다. Maffesoli(2000/2017)의 이론은 현대인

들의 음악적, 스타일적 취향과 정체성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집하는 특성을 

설명한다. Maffesoli(2000/2017)가 설명한 새로운 사

회성은 산발적이고, 유동적이며, 순간적에 가까우며, 

따라서 개인들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오가며 표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신부족들은 자신이 

속한 하위문화를 그들의 일상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

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만 산발적으로 몰입하여 개인

의 필요를 충족시킨다(Bennett, 2011). 개인이 하나의 

집단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Prus(1997)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며, Maffesoli(2000/2017) 역시 하위문화의 경

계를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은 하위문화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는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였다.

기존의 하위문화 연구와 포스트하위문화 연구의 관

점의 가장 큰 차이는 CCCS에서 바라본 하위문화는 경

제적인 자본에 의해 계층이 분화되고, 주류로부터 소

외된 청년들이 저항적 정체성을 체화하며 발생하지만, 

포스트하위문화는 취향 기반의 새로운 자본에 의해 

발생한다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기존 시각에

서 하위문화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단일하고 고정적인 

반면 포스트모던 사회의 하위문화는 주류라는 것을 

따로 규정하여 구분 짓지 않고 끊임없이 넘나들기에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복식스타

일도 기호학적 해석이 가능한 상징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포스트하위문화의 복식스타일은 무질서하고 

외부적으로 해석되기 힘들고, 내부적으로 의례를 따

르고 있어 구성원들만이 상징물을 식별할 수 있다.

타투문화 역시 기존의 하위문화 개념을 통해서 해

석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현대에 나타

나는 새롭고 독특한 특성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

스트하위문화 관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아

래에서는 국내 타투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본 연구만

의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자의 시각에서 특징적

인 포스트하위문화적 개념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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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투문화 고찰을 위한 포스트하위문화 관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타투 하위문화 집단의 형성, 

소통, 참여, 배척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찰하기 위해, 포스트하위문화 학자 Maffesoli(2000/ 

2017)와 Thornton(1996)의 시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

고자 하였다. 타투문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을 정리하면 산발적 네트워크, 끼리끼리 모임, 유

동적 참여, 일시적인 정서적 유대, 스스로 구별 짓기, 

끊임없는 소수 찾기, 보여주기와 감추기로 7가지의 개

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1>과 같다.

 

1) 산발적 네트워크

많은 사회학자들은 종교를 논했는데(Durkheim, 1916/ 

2017; Weber, 1920/2018) 그들에게 종교적 모델은 사회

적 유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다(Maffesoli, 2000/ 

2017). Troeltsch(1901/2005)는 교회유형과 종파유형

을 구분했는데, 교회유형은 안정, 사회 질서, 동화 등

으로 설명되는 제도화된 유형인 반면 종파유형은 충

동, 무질서, 세계에 대한 저항과 거절 등으로 설명되는 

산발적인 형태의 유형이다. 교회유형에서 출발해 특

징지을 수 있는 시기들이 있다면, 종파유형으로 식별

되는 시기들이 있으며, Maffesoli(2000/2017)는 후자

를 참조하여 포스트모던 사회를 설명하였다.

초기 기독교 세계는 로마제국 전체에 산발적으로 흩

어져 있는 작은 개체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성인 통

공’이라는 고상한 이론을 퍼뜨렸다(Maffesoli, 2000/ 

2017). 이 관념은 신자들과 죽은 신자들 간의 영적 결속

을 의미하는 기독교적 믿음이며 신자들은 보이지 않

는 일치 속에 자신도 포함된다고 느끼기만 해도 충분

하였다. 정서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기독교 문명을 탄생시켰고, 오늘날 인터넷 기반의 메

신저 등에서도 유사한 유대를 발견할 수 있다(Maffe-

soli, 2000/2017).

또한, 종파유형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민중적 기

초이다. 초기 기독교 및 중세의 종파는 신분이 낮은 민

중과 노예를 우선적으로 끌어들였으며, 중앙 집중화

된 권력에 대해 무관심하였다(Maffesoli, 2000/2017). 

종파 내에서 모든 것은 모두의 일에 해당하고, 각자가 

각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처럼 종파는 지역

공동체로서 지리적 근접성에 의존해 자체적으로 살아

가며 제도적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파의 이념형은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형식을 상

징한다. 오늘날 생활양식은 모던 사회처럼 하나의 극

점에서 출발해 구조화되지 않으며, 약간은 우발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기회, 경험, 상황에 종속된다. 산발적

으로 퍼져나가는 네트워크 현상을 서술한 ‘종교적 모

델’은 현대의 하위문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끼리끼리 모임

소집단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는지 선

택적 사회성(elective sociality)이라는 표현을 통해 분

석하였다. 집단 구성원들의 집결은 각 인원들에 고유

한 원자가(原子價, valence)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혹

은 서로 끌어당김과 밀침의 과정들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Maffesoli, 2000/2017). 그가 쓴 ‘원자가’

라는 메타포나 끌어당김(인력)과 밀침(척력)의 표현

을 우리 식으로 풀어보았을 때 ‘끼리끼리 모임’이나 

‘유유상종’의 개념이다(Kim, 2007).

포스트모던 사회의 사회성 개념에서는 도달해야할 

목표보다 함께한다는 사실, 즉 관계주의가 핵심이다. 

Durkheim(1916/2017)은 국가와 개인의 자유를 매개

Concepts of Post-subculture Key Words

Sporadic Network Communion of Saints, Network, Anarchism

Grouping Attraction and Repulsion, Affects, Relationismus

Fluid Participation Nebula, Mobile, Temporary Gathering, Scattered

Temporary Emotional Bond Festival, Liminality, Communitas, Shared Affection 

Self-distinction Subcultural Capital, Hipness, Distinction 

Pursuit of Underground Underground, Antipathy to media

Display and Concealment Secret, Mask, Silence, Social Persona

Table 1. Concepts and key words of post-sub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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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차 집단의 개념을 제시하며 끌어당김과 밀침의 

과정을 의미하는 정동(affects)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정동은 이상과 목

표를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합리성을 기

반으로 조직되기보다 개인이 속한 다양한 집단 안에

서의 만남, 상황, 경험을 통해 존속되고 조직된다. 정

동은 라이프스타일의 동질성으로 표현되는데, 여름 

해변가의 스펙터클을 예로 든다. 해변가는 간격이 허

물어진 하나의 독자적인 집단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분화되어있다. 패션, 정치, 성적 취

향, 스포츠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집단들이 구성되

고 중첩되며 전체를 구성한다. 사회는 이렇듯 정동에 

따라 소집단이 구성되고, 외양 및 생활의 동질성이 나

타나고, 소집단들이 겹쳐지고 밀어내는 과정 속에서 

무질서하고 모호한 전체 즉 성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Maffesoli, 2000/2017).

 

3) 유동적 참여

현대에 다양한 집단들이 모이는 현상을 신부족주

의라는 용어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신부족의 특성으

로 ‘정감적 성운(the affectual nebula)’이라는 개념을 제

시하였다. 여기서 성운은 윤곽이 불분명하지만 전체

적으로 감싸는 무언가인, 불확실한 모임들의 형상이

며, 이 성운은 수많은 사회적 상황과 태도에서 만들어

지는 공유된 감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

감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즉 ‘정감적 성운’이란 

성운이 무질서하고 모호하게 뭉치고 흩어져있듯이 다

양한 집단이 유연하게 교차해 있는 모습이자 사회성

의 여러 형상이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대중이 단발적

이고 희미한 윤곽의 다양한 모임으로 결집하고 흩어

지며 형성된다는 것이다(Maffesoli, 2000/2017).

정감적 성운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사회성을 잘 설

명해주는 개념이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의 

반문화나 학생연합과 달리, 이제 관건은 한 무리, 한 가

족, 한 공동체에 소속되기보다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

으로의 오고감이다(Kim, 2007). 고전적 부족주의가 유

발한 안정성과는 반대로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신부

족주의의 특징은 유동성, 일회성 모임, 분산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공유된 감정이다(Maf-

fesoli, 2000/2017). 다양한 형태의 신부족주의는 어떠

한 정치적 기획으로도 식별되지 않고, 어떠한 합목적

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집단적으로 경험되는 현재

에 대한 관심만을 자신의 유일한 존재 이유로 삼는다. 

따라서 현대의 개인들은 공동체에 유동적으로 참여하

며 일관되지 않은 관심사나 의도들을 중심으로 일시

적으로 집단으로 모이고 흩어진다.

 

4) 일시적인 정서적 유대

사회인류학자 Turner(1969)는 축제의 특징을 일상

의 전도라고 하며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개념을 설

명하였다. 리미널리티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느 쪽

에도 속하지 않는 단계로 모호한 특성을 지니는데 이 

단계는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

하고 종료되며, 압축적이고 비일상적인 상황이므로 

극도의 흥분이나 일탈, 위험 등이 용인된다. 이 상황에

서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아무것

도 입지 않거나, 비일상적인 요란한 분장을 하고, 모두

가 평등한 관계를 맺고, 단번에 진한 동료애를 느낀다. 

Durkheim(1916/2017) 역시 집합의식 혹은 감정을 강

화하는 특징적인 순간들인 축제 및 집단행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평소에 사회 내에서 이성과 개인

의 우월함을 강조하였지만, 집단적 연대가 없는 상황

에서는 아노미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며 감정과 공동

체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Maffesoli가 제시한 ‘쓸모없는 함께하기(the undirect-

ed being-together)’의 개념은 사회성의 충동 즉 모임의 

목적이나 이익을 넘어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만

족감과 관련이 있다(Kim, 2007). 앞서 언급한 축제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갈등의 형식을 취

하는 집단행동이더라도 서로 모이고자 하는 충동은 

존재하기 마련이다(Maffesoli, 2000/2017). 현대인들

은 뚜렷한 목적 없이도 공통된 분모로 응집하고, 그 과

정에서 정서적으로 충족감을 느끼며 일시적인 유대를 

경험한다.

 

5) 스스로 구별 짓기

Thornton(1996)은 Bourdieu(1979/1984)의 문화자본 

개념을 빌려와 하위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여 하위문화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바 있다. 그

는 하위문화 자본을 ‘힙한 것(hipness)’이라는 속어로 

설명하였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 시 ‘최신 정보에 밝

음’으로 해석된다. Bourdieu(1979/1984)가 슬랭 용어 

이면에 깊게 자리 잡은 의도는 결국 귀족적인 구별 짓

기라는 점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구별의 판단 기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의 한국 타투문화

– 69 –

준을 Thornton(1996)은 하위문화자본으로 본 것이다. 

하위문화 자본은 시스템 내부적으로 존재하여 식별되

며, 외부의 시선으로 상징과 위계를 해석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클럽문화를 관찰하여 포스트하위문화적인 특성들

을 설명하는데, 현대사회에서 같은 음반을 사는 사람

들이 모두 같은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Thornton(1996)이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중

요한 문장이다.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것의 맥락은 매

우 상이할 수 있고, 심지어 클러버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이다. 해당 문화 내에서 문화적 디테일과 가치판단에 

대해 풍부하게 아는 것 즉 하위문화 자본은 무엇이 그

들의 신(scene)인지 무엇이 타인의 신인지에 대한 뚜렷

한 감각을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외부적으로 분류되

지 않더라도 클러버들은 그들의 집단과 그들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Thornton, 1996). 스

스로 분류하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개인을 분류할 수 

없다는 Bourdieu(1979/1984)의 주장처럼,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하위문화 구성원들이 입는 것, 사

는 것, 듣는 것 등 드러나는 외부적 요소를 통해 구분하

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해당 신 내 구성원들의 하위문

화 자본에 따른 자체적인 분류가 집단을 구분 짓는 요

소가 된다.

 

6) 끊임없는 소수 찾기

스타일 혹은 음악을 묘사할 때, 대량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것들에 대항하여 언더그라운드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데, 이는 ‘트렌디’, ‘패셔너블’이라는 형

용사보다 더 정통이거나 진정성 있다고 받아들여진

다. 현대 하위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구성원들의 

미디어 소비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언

더그라운드는 그들 스스로 매스미디어와 대항하여 위

치시킨다. CCCS에서 언급한 주류와의 대치와 다른 점

은 CCCS에서는 주류가 하위문화를 억압하고 이에 따

라 하위문화가 저항적 정체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주

장이지만, 언더그라운드 문화에서 생각하는 대척 상

대는 그들을 억압하는 규율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 즉 

하위문화 자본을 다른 이들, 즉 대중에게 살포하는 미

디어인 것이다.

하위문화 신에서는 무엇이 최신유행인가 보다는 

무엇이 최신유행이 아닌가에 더 많은 합의들이 존재

한다. 10대 청소년들이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테크노 

댄스 음악을 들으면서 사교를 하는 ‘acid house culture’

가 소개되자 클러버들은 이 색다른 문화에 그들은 매

혹되었고 그들의 문화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얼마 지

나지 않아 하우스와 테크노가 앨범 순위권을 지배하

며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이들은 이 문화에 흥

미를 잃고 조롱하였다(Thornton, 1996). 하위문화 자본

은 이처럼 파편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며, 미디어를 통

해 자본의 내용이 발각되어 대중화되면 이는 이내 배

척당하고 재빨리 새로운 자본으로 대체된다.

Thornton(1996)이 언더그라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위문화 구성원들은 ‘진짜 

하위문화’, ‘진정한 비주류’를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사실이다. CCCS 이후의 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위문화

의 스타일적 요소는 대중에 의해 빼앗겼다고 했듯이

(Atkinson, 2002), 현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하위

문화 내에서 발생하여 힙한 것으로 구분지어지는 것

의 외형적 요소를 미디어가 소개하고 이를 일반적인 

대중이 패셔너블한 것으로 받아들여 소비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다. 이렇게 퇴색된 하위문화 자본은 폐기

되고 다시 하위문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새로 생성

되며, 대중미디어에 의해 노출되면 개척되지 않은 힙

한 것을 꾸준히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문화 집단의 

구별이 모호한 현대사회에서도 신 내부적으로는 계속

해서 소수의 것, 비주류를 좇는다.

 

7) 보여주기와 감추기

Maffesoli(2000/2017)는 이탈리아의 마피아들이 자

신들이 유발한 비밀이 한편으로는 외부 권력으로부터

의 보호 기능을,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집단을 

공고히 하는 점을 예로 들며, 근대 이후 대중의 특징 중 

하나로 비밀의 법칙(the law of secrecy)을 제시하였다. 

예로부터 비밀은 공동체의 기초적 연대를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만들어왔다. 집단 내부의 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집단의 영속성을 보

장한다. 현대 대중을 구성하는 신부족들도 유사한 특

징들을 보여준다. 현대의 거리에서 보이는 스타일들

은 모두 보여주기와 감추기 사이에 어떠한 본질이 있

을 수 있다는 것이다(Maffesoli, 2000/2017).

가면은 여러 기능을 가지는데 그중 하나는 전체 구

조 안에 페르소나를 통합하는 것이다. 괴상하고 알록

달록한 머리, 개성 있는 타투, 빈티지 룩 등이 가면일 

수 있으며, 이는 각자의 집단에 개인을 종속시키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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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권력들에 대항하는 음모자로 만들지만, 당장에는 

구조적으로 타인들과 결합시킨다(Kim, 2000). 하지만 

가면처럼 통합된 페르소나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은 

은폐되고 억압된다. 한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침묵

은 집단 통합의 기능을 지닌다. 공유되는 비밀의 내용

이 대수롭지 않더라도 공유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이 집단에 힘을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행동에 활력을 

준다. 비밀을 공유하는 집단은 일시적인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시선과 몸집으로 충분한 은연중의 암시로 

서로를 구분해낸다(Kim, 2000).

Maffesoli(2000/2017)가 주장하는 가면과 침묵의 주

제로 설명되는 ‘비밀의 법칙’은 사실 포스트모던 사회

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며 더 과거의 사회

구조에서도 비밀을 통해 집단의 형성과 배제가 이루

어져왔다. 그럼에도 그가 신부족의 특성으로 강조한 

것은 현대에도 여전히 집단은 배타적인 특성으로 결

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밀, 가면, 침묵 등

의 개념은 보여주기와 감추기를 통한 사회적 소통 특

성에 관한 현대적 해석이다.

 

III. 한국타투문화의

포스트하위문화적특성

일곱 가지의 포스트하위문화 개념을 기반으로 분

석한 한국 타투문화의 특성은 타투문화로 유입되는 

양상과 관련되는 산발적 형성, 일시적 유대를 기반으

로 유동적으로 타투문화를 향유하는 스트리밍적 참

여, 타투문화 내에서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응집하

고 배척하며 비주류를 좇는 하위문화 내 구별 짓기, 사

회 내에서 타투의 노출을 조절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일반인 코스프레로 나타났다. 국내 타투소유자들의 

답변을 통해 포스트하위문화 개념으로 분석할 수 없

었던 한국 타투문화의 새로운 특성 또한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이는 소비적 타투시장의 형성으로, 국내의 불

법 예술시장에서 타투를 여타 패션아이템과 다름없는 

하나의 소비재로 인식하고 쇼핑을 하는 모습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산발적 형성

본 절에서는 타투소유자들이 타투문화로 유입되는 

과정을 Maffesoli(2000/2017)가 언급한 용어를 빌려, 

정서적 근접성, 지리적 근접성, 무정부주의의 개념으

로 분류하여, 동경집단과 정서적 공감, 또래문화와 지

리적 전염, 무정부주의적 소셜 네트워킹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동경집단과 정서적 공감

Maffesoli(2000/2017)는 성인 통공을 언급하며 스스

로가 그 속에 포함된다고 느끼는 정서적 공감만으로

도 현대의 대중이 집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

서 연구자는 정서적 근접성을 타투소유자들이 동경하

는 문화나 준거집단과의 정서적 공감으로 해석하였

고,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동경하는 특정 문화

집단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참여자들

이 락, 힙합과 같은 음악 기반 하위문화 신의 뮤지션들

을 동경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에 공감하

다보니 자연스럽게 타투를 선망하게 되었다고 하였

다. 동경하는 하위문화가 무엇이든 그에 따라 타투소

유자들의 타투스타일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Maffesoli 

(2000/2017)가 사회는 정서적으로 끌어당기고 밀치는 

과정인 정동을 통해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스타일 및 

생활스타일의 동일성으로 나타난다고 한 개념이 타투

문화에서도 확인되었다.

“터프한 올드스쿨 스타일의,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그런 식

으로 라이딩 하고, 그런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모여서 놀고 그런 

거잖아요. 그 타투문화가 생겨난, 그때 당시의 문화와 커뮤니티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을 가진 현대의 사람들이 이 문화

에 끌려서 타투를 갖게 되고... 주파수 대역이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주파수가 있고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같은 걸 향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참여자 G, 남, 29세, 

음악가)

 

2) 또래문화와 지리적 전염

Maffesoli(2000/2017)는 종파유형이 형성될 때, ‘민

중적 기초’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하나의 

권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여 형성되기보다, 일종의 

감정의 전염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스럽

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내집단

에서의 동조를 통해서 타투문화로 쉽게 유입되는 모

습이 발견되며 지리적 근접성 개념이 확인되었다. 그

들은 타투를 받은 친구들이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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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고 밝혔고, 타투를 한 친

구들과 모이게 된다기보다, 기존의 또래집단 내에서 

한 명이 타투를 하면 해당 집단 구성원들도 이에 동조

하여 쉽게 타투를 받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타투는 또래집단 내에서 전염 현상처럼 수용되어 

확산되었지만, 앞서 밝힌 하위문화에의 정서적 공감

을 통해 스타일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스타

일의 동일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내에서 타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서로 동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확산되는 경향이었지만, 타투의 디자인, 부위, 스타일 

등은 각자가 선망하는 문화와의 공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무살 때부터 막연하게 해보고 싶긴 했는데, 같이 친했던 

친구가 타투를 하러 갔었는데,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보고, ‘아 

나도 나중에 타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X, 여, 28세, 회사원)

 

3) 무정부주의적 소셜 네트워킹

Maffesoli(2000/2017)가 언급한 무정부주의란 하나

의 절대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구성원들도 특정 권력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무관심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연구자는 여기서 절대

적인 권력이란 개인들이 인지하는 특정 문화의 영향

력으로 해석하였고, 동경 하위문화나 연예인의 타투 

등이 포함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타투를 가장 많이 접

하는 경로이자, 타투문화를 향유하게 된 배경으로 SNS 

중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는데, 이는 현대

의 문화 형성 및 전파 과정이 과거와 달리 매우 산발적

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현대의 타투소유자들의 특수

한 소통 특성의 하나로 해석된다.

현대의 타투는 집단의 상징물이던 과거와 달리 개

인적인 소유물이 되었기에, SNS상의 타투이스트를 포

함한 불특정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흔

하게 나타났다. SNS 내 동조는 특정 스타일이라기보다

는 콜라주 형식으로 취향에 따라 산발적인 동조가 일

어났다. 따라서 산발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동조로 구

성된 몸은 개인적인 기호의 집합이기 때문에, 외형만

으로는 쉽게 집단으로 묶이지 않는 현대적 특성이 나

타난다.

 

“어떤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했다기 보다는 인터넷에서 떠

도는 모델들 사진 보면 너무 섹시하고 멋있게 보였고 그랬죠. 제 

피드의 반 정도는 다 타투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

면, ‘와, 이런 구도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주제를 담을 수도 

있구나’하고 영감을 많이 받아요.” (참여자 I, 남, 30세, 회사원)

 

2. 스트리밍적 참여

현대의 문화를 가장 강력하게 규정할 수 있는 최신

의 용어 중 하나는 아마도 스트리밍(streaming)일 것이

다. 이는 콘텐츠콘텐츠를 소유하지 않고 그때그때 소

비하는 형태의 문화이다. 현대인들은 스트리밍을 통

해 쌍방향 소통을 하며 정서적 공감을 통해 일시적으

로 함께하며, 순간이 지나면 흩어진다. Maffesoli(2000/ 

2017)가 설명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집단은 지속적이

기보다 순간적으로 모였다가 분산되고 중첩되기에 각 

개인은 순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여러 집단에 유동적

으로, 또 선택적으로 속하게 된다.

현대 젊은 세대의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문화를 향

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와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

다. 현대의 문화를 설명하는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을 

통해 타투문화에의 참여 특성을 일시적 머무르기, 표

류적 넘나들기, 비일상적 유대로 정리하였고, 문헌고

찰에서 정리한 유동적 참여 특성, 일시적인 정서적 유

대 특성에서 근거를 찾았다.

 

1) 일시적 머무르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타투를 좋아하지만 타투문화 

자체에 온전히 몰입해있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타투

는 하나의 기호품에 속했다. 어떠한 하위문화에 속하

거나, 대중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사회를 계몽하겠다

는 의지는 미미했고, 그저 타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서 간단한 정보탐색과 일상적 소통을 위해 필요에 따

라 온라인 타투 관련 사이트나 인스타그램을 표류한

다고 밝히며 타투문화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

는 참여자가 다수였다. 심지어 타투문화 자체에 관심

이 없다고 밝힌 참여자도 여럿 나왔다. 그들은 타투문

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투가 개인을 구성하

는 액세서리 중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기호에 맞는 타

투의 외형적인 요소를 빌려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타투가 

집단의 점착제 역할을 한다거나 집단 정체성을 나타

낸다고 누구도 단정 짓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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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실 문화에 참여하거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나 하

지는 않아요. 인스타그램으로만 가끔 ‘이런 게 있구나’하면서 

보는 거지, 제가 타투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타투에 대한 어떤 

포럼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타

투를 하려고 정보를 얻는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F, 남, 

26세, 대학생)

 

2) 표류적 넘나들기

포스트하위문화에서 특수한 성격 중 하나는 집단

이 수없이 중첩되기에 개개인이 다양한 집단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다수는 본인이 지

속적으로 속해 있는 집단에서 일시적으로 타투 관련 

소통을 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언급된 집단은 타투 관

련 커뮤니티도 아니고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커뮤니

티였고, 그 안에서 타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정보교류를 하는 형태였다. 특이한 점은 단편적

인 게시글 내에서 댓글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댓글은 

그 특성상 더욱 산발적이며 모임의 주체가 특정되기 

어렵기에 쉽게 모이고 쉽게 흩어진다. 이러한 방식으

로 타투는 재빠르게 언급되고 또 다른 새로운 정보에 

의해 덮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소비되었고, 이에 따라 

타투소유자들은 순간적으로 소통하고 분산되었다.

현대의 타투문화집단은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났

다. 타투소유자들은 타투 자체에 몰입하기보다 그저 

다양한 관심사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투문화 외에 매우 다양한 관심사와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이는 타투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기도 하였

지만, 아예 관련이 없는 다른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한동안 타투에 빠져있었던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한때는 

신발 수집하는 걸 좋아했었고, 지금은 위스키 마시는 거에 심취

를 많이 해서, 지금은 그쪽으로 수집하면서 맛보고, 그런 동호회

도 찾아보기도 하고.” (참여자 I, 남, 30세, 회사원)

 

3) 비일상적 유대

Maffesoli(2000/2017)는 Turner(1969)의 리미널리티

의 개념을 빌려와 개인들이 쓸모없이 응집하여 정서적 

유대를 느끼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타투가 아무리 대

중화되고 소비문화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타투를 

한다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다. Turner(1969)

는 어떠한 단계에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코뮤니타

스(communitas)라고 부르며 그들이 진한 동료애를 느

끼는 현상을 설명한 바 있는데, 타투소유자들 역시 같

은 고통을 참아낸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한 

동료애를 느낀다고 나타나 코뮤니타스의 특성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타투라는 같은 고통을 경험하

였다는 사실에서 오는 정서적 유대로도 나타났고, 타

투라는 복식스타일을 선택한 데서 오는 취향의 유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같은 경험, 같은 취향 등으로 인

해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그들

은 동질감을 경험하였다.

 

“정서적 유대감? 자기 몸에 바늘을 대봤다는 것만으로 어떤 

경험에 공감이 되니까, 확실히 다르죠. 적어도 자기 몸에 바늘을 

댔다는 건... 그게 깊이가 있든 없든, 그 마음가짐이 된 사람이 모

여서 얘기를 하는 거랑, 아직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

는 거랑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서 같은 눈높이에

서 얘기하는 거랑 아직 한 계단 아래에서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겠죠. 그걸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참여자 G, 남, 29세, 

음악가)

 

3. 하위문화 내 구별 짓기

Thornton(1996)은 하위문화 내에서 무엇이 힙한 것

인지 아는 것이 하위문화 자본이 되며, 이에 따라 집단

을 분화시키고 신 내 위계를 만든다고 하였다. 타투문

화를 향유하는 타투소유자들 내에서도 특정한 타투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별 짓기 양상이 나타났으며, 유행

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타투문화 내

에서 특정 타투의 배척에 관한 내용을 하위문화 자본

과 배척하기로, 타투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하위문

화 자본을 좇는 타투소유자의 특성을 영원한 비주류 

추구로 정리하였다.

 

1) 하위문화 자본과 배척하기

하위문화 자본은 계속해서 새로운 재화나 의례로 

대체되지만(Thornton, 1996), 타투는 영구성이라는 특

수한 성질 때문에 쉽게 소비되는 작고 간단한 레터링 

및 감성 타투를 하지 않는 것, 즉 계속해서 유행이 바뀌

는 타투를 좇지 않는 것이 힙함이라고 여겼다. 타투문

화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타투소유자일수록 유행하는 

타투를 가진 사람들을 같은 취향문화를 공유하는 구

성원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현대 타투문화에서는 최

신유행을 모르고, 따르지 않는 것이 하위문화 자본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유행과 관련 없이도 타투소유자들이 신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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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는 현상은 나타났는데, 이레즈미 타투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구별에 해당하였다. 이레즈미는 전설이

나 가문의 상징 등이 표현된 일본 에도시대 우키요에를 

기반으로 시작된 예술적인 타투이다(Yang, 2015). 하

지만 국내에는 폭력조직의 결속력과 위협을 위한 용도

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러

한 상징을 비행청소년들이 강해보이기 위해 받아들이

기 시작하며 타투소유자들의 배척을 받기 시작하였

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이레즈미 타투를 한 이들을 양

아치라고 단정 짓는 모습을 보이며 같은 문화를 향유

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레즈미가 외

국의 전통과 가문을 따르는 타투라는 점에서, 국내에

서 시술되는 이레즈미는 말 그대로 겉치장의 기능만 

하며 진정성을 잃었으므로 정통이 아닌 문화를 향유하

는 그들을 무시하며 배척하였다. 현대의 타투는 장르

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도안 자체의 의미나 역사에 얽

매이지 않지만, 이레즈미 타투는 유독 타투소유자 내

부에서 ‘힙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여리여리한 타투나 글귀 타투 이런 걸 한 사람들은 보면 멋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인터넷에 얇은 선으로 하는 타투가 

유행을 하니까, 유행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참여자 R, 여,  24세, 카페 아르바이트)

 

2) 영원한 비주류 추구

비주류문화로서의 타투는 역사가 깊다. 해외에서

는 인디 음악 하위문화에서 그들의 스타일을 구성하

는 요소 혹은 사회적 단절을 추구하는 메시지로서 타

투를 사용해왔는데, 국내 음악 신에서도 이러한 문화

를 수용하면서 아티스트의 상징물로도 인식되기 시작

했다(Kim & Ha, 2018b). 하지만 음악 장르들이 대중

문화로부터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타투는 대중에게 트

렌디함이라는 새로운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고(Irwin, 

2003), 국내에서도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Thornton(1996)은 하위문화 신에서는 ‘무엇이 최신

유행인가’보다는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합의가 중

요하다고 한 바 있다. 즉, 주류에서 받아들여져 트렌디

함이라고 일컬어지는 유행은 하위문화 신에서 더 이

상 하위문화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는 것이다. 

Irwin(2003)은 타투의 대중화는 비주류의 지위를 위협

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타투소유자

들 역시 그들이 비주류라는 데서 오는 특별함을 추구

하여 타투를 수용하였지만, 주류문화로 흡수되는 대

중화 양상을 보이자 거부감을 드러내며 새로운 하위

문화 자본을 찾기 시작했다. 모순적이게도 문화적 몰

입도가 높은 참여자의 경우 ‘타투가 없는 몸’을 새로

운 하위문화 자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타투가 

대중화되면서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타투가 없는 몸이 

흔하지 않은 새로운 비주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리얼 힙스터들은, 물론 일찍이 타투도 하고 했겠

지만, 퍼렐(가수)은 다 지웠어요. 알기로는 피부 이식을 받았나 

아무튼. 요즘은 너무 대중적으로 다들 타투를 하니까 또 없는 게 

힙인 것 같아요. 이젠 유니크함이 없어서 그런가... 에이, 나만 있

었었는데.” (참여자 H, 남, 30세, 영상감독)

 

하위문화 자본은 매우 유동적이라 대중이 이를 포

착하고 수용하는 순간 하위문화 구성원들은 다른 하

위문화 자본으로 재빨리 눈을 돌린다. Thornton(1996)

은 하위문화적 지식을 정의하거나 분배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연결망은 주류미디어라고 설명한 바 있는

데, 타투 역시 유명 아티스트 및 스타들이 수용하고 이

것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면서 대중성을 띠게 되었

고, 국내에서도 비주류라는 데서 오는 하위문화 자본

을 추구하였던 타투문화 구성원들은 대중화된 타투와 

구별되기 위하여 다양한 책략들을 개발하며 영원한 

비주류를 추구하였다.

 

4. 일반인 코스프레

‘일반인 코스프레’는 한 문화의 매니아가 평소에 

자신의 성향을 숨기는 행동 양상을 일컫는 속어이다

(Maffesoli, 2000/2017). 현대의 타투소유자들이 타투

를 숨기고 다른 이들과 다름없이 일상에 참여하는 모

습 또한 이 속어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성은 문

헌연구를 통해 고찰한 포스트하위문화 특성 중 비밀, 

침묵, 가면으로 설명된 Maffesoli(2000/2017)의 보여

주기와 감추기 특성과 그 맥을 함께 하였다. 본 절에서 

현대의 타투소유자들의 특수한 소통 특성으로 나타난 

비밀스러운 팬덤과 사회적 가면 쓰기를 설명하였다.

 

1) 비밀스러운 팬덤

Maffesoli(2000/2017)는 침묵이라는 단어로 집단이 

보존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집단 내부에서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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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밀이 실상 그 내용이 없더라도, 공유하는 어떤 것

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대를 느끼고 결속력을 다진

다는 것이다. 국내 타투소유자들은 팬덤과 관련되는 

공통된 분모를 타투를 통해 발견하고 비밀스럽게 소

통하면서 침묵으로 결속력을 확인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타투가 세상에서 

하나뿐이길 바랐지만, 그 도안의 내용이 팬덤과 관련

된 것이라면 똑같아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호감을 

느낀다며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소수의 전유물이라면 더욱 짙은 동질감을 느낀다고 하

였다. 좋아하는 콘텐츠에서 팬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

는 상징물을 새김으로써 팬들끼리는 굳이 도안에 대

해 설명해주지 않아도 서로가 팬임을 알아볼 수 있지

만, 외부인이 봤을 때는 그 코드를 읽지 못해 Maffesoli 

(2000/2017)가 설명한 비밀과 침묵으로 작용하는 것

이다.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있는데, 그 감

독 영화에서만 나오는 담배곽이 있어요. 시중에는 없고, 영화에

서만 나오는 가상 브랜드거든요. ...(중략) 일단 이걸 한 사람은 

무조건 팬일 거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도 잘 없어요. 길에서 보면 

‘너도 아는 녀석이구나’ 할 것 같아요. 매니아적인 팬심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참여자 R, 여, 24세, 카페 아르바이트)

 

2) 사회적 가면 쓰기

대부분 20대로 구성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타투

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체감

하였고, 미래에 직장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갈 사회 구

성원으로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부정적인 인

식에 저항하기보다, 사회적 노출 상황을 고려하여 시

술부위를 선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노출 정도를 조절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비즈니

스 정장을 입었을 때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정하여 

타투를 채워나갔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 중 타투

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들은 타투

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깨

지 않으면서 주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사회적인 부위에 하는 타투는 한정된 페

르소나를 전달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꺼리기도 하

였다. Maffesoli(2000/2017)는 가면으로 개인들이 사회

적인 구조 내에서 페르소나를 단일하게 통일하는 특

성을 설명한 바 있다. 기존 권력에 대항하는 하위문화 

내의 특이한 헤어나 패션스타일 등이 개인들의 정체

성을 고정시켜 사회적으로 하위문화로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타투는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스타일적 

요소로서 그가 설명한 페르소나를 통합시켜주는 가면

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참여자들은 직업적 

환경에서 자유로웠어도 얼굴, 손과 같이 사회적인 부

위에 하지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문화 외부의 사람들

에게 타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짐을 알고 있었고, 

타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가면을 쓰

는 특성을 보이며 사회 내에서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

였다.

 

“가족모임이나 결혼식장? 어른들 많은 곳에는 굳이 이야기 

나오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굳이 드러내서 그런 얘기 듣느니, 비

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바르면 살짝 뭐 묻은 것처럼 보

이거든요.” (참여자 W, 여, 28세, 인디잡지에디터)

 

5. 소비적 타투시장의 형성

국내의 타투소유자를 통해 한국 타투문화의 새로

운 특성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타투소

유자들이 타투의 영구적인 속성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낌에 따라 여타 소비재를 쇼핑하는 방법과 크게 다

르지 않은 방법으로 타투를 소비하며 다른 패션상품

시장과 같이 타투시장이 형성된 점이다. 세부적으로 

인스턴트식 소비, 타투이스트 쇼핑, 불법 예술시장 특

성이 확인되었다.

 

1) 인스턴트식 소비

타투는 영구적인 시술로, 몸에 한 번 시술되면 또 다

른 시술과 같은 물리적 변형이 있기 전까지는 없어지

지 않는 흔적이다. 따라서 디자인과 그 내용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였고, 타투소

유자는 타투에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아왔다(Ir-

win, 2001). 하지만 현대의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를 하

나의 소비재로 받아들이고 인스턴트식으로 소비하는 

특수한 양상이 나타났다. 그들은 매우 즉흥적이고 충

동적으로 타투시술을 결정했고, 타투에 큰 의미를 담

지 않고 취향에 따라 선택했으며, 언제든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하였다.

타투는 일부 기성품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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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과거에 비해 가볍게 인식된다. 그 배경으로 타투

장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아기자기한 색감의 감성 타투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감성 타투는 국내에서 시작된 특수한 

스타일로, 해외에서 ‘Korean tattoo’ 즉 한국식 타투로 

통용되기도 한다(Jang, 2018a). 일반적인 패션으로 타

투를 소비하는 타투소유자들은 타투가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부위가 넓고 큰 타투를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지만 감성 타투가 유행하면서 영구성에 대한 

부담을 지워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배경으로는 타투이스트들의 표현력 향상으로 

인해 커버업(cover-up)이라는 대체재가 등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소비재로 취급하며 비유하자면, 타투

는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반품은 불가능하지만, 추가

적인 비용만 낸다면 얼마든지 교환은 가능한 제품인 

것이다. 타투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거

부감이 드러났지만, 기존 타투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커버업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결정한 만큼 언제

든지 질릴 수 있을 것을 가정하였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쉽게 다른 타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거는 고양이고, 진짜 생각 없이 친구랑 얘기하고 장난치

다가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그냥 당일에 가서 한 거예요. 보통 

즉흥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해야죠. 재밌잖아요.” (참여자 O, 여, 22세, 대학생)

 

2) 타투이스트 쇼핑

타투 르네상스 이후 타투이스트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 특징지어지면서 예술가적 속성

을 지니게 되었다(Rubin, 1988). 국내에서도 타투업계

에 미술 전공자의 유입이 활발해지며(Jang, 2018b), 스

스로도 예술가에 가깝게 인식한다(Park et al., 2016). 

타투산업은 본질적으로 주문제작 시스템에 기반을 두

고 있으며, 타투이스트는 의뢰인의 피부가 없다면 작

품활동을 이어나가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분

야의 예술가들과 달리 타투이스트는 상업성을 강하게 

띤다. 스스로 예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스타일을 잠

재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고객을 선택적으로 

한정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적 수익성과 예술

가로서의 가치를 모두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포트폴리오를 전시할 공간이 타투샵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SNS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감에 따라 타투이스트를 쇼핑

하는 시대가 왔다. 포트폴리오로 쓰이는 SNS는 인스

타그램이 지배적이며(Jang, 2018a), 실제로 연구 참여

자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투이스트를 선정한

다고 밝혔다. 그들은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실현해줄 

수 있고 작품 색이 잘 맞는 타투이스트를 탐색하였고,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장르, 소재, 색감 등을 

한정시키기도 하였다. 또, 그들은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처럼 후기를 살피기도 하였다. 음지문화로 존재하

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불균형이 있었던 과

거와 달리, 소비자들은 타투를 하나의 상품으로 받아

들여 가격 비교, 정보검색 등 타투이스트를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타투문화의 매우 현대적인 특성

으로 확인된다.

 

“타투쉐어라는 어플리케이션. 요샌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

아서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

아요. 거기 들어가면 가격 이벤트 하는 것도 올라오고, 가격 문의

나 이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서치하는 용도로도 많이 써요.” 

(참여자 V, 여, 27세, 회사원)

 

3) 불법 예술시장

국내 타투문화는 시술면허나 거래 관련 법안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불법 음지문화로 존재하고 있다. 타

투는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작업이므로 보건 위생적

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불법 시술인 관

계로 시술자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기반이 전무하다. 

시술자들은 타투이스트끼리의 교류를 통해 자체적으

로 수련을 하는 상황이며, 시술, 멸균, 폐기물, 장비, 예

방접종 등의 위생 관리 전반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Park et al., 

2016). 타투의 용도를 고려했을 때, 타투이스트에게 

의료자격증을 요구하기보다 위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법과 현실은 

여전히 괴리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을 법적으

로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함을 인식하고 있

었으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합법화가 될 것을 기대하

였다.

더불어 그들은 가격 책정과 거래방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타투거래는 현금 결제방식이 지배적이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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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가격 자체에 있어서도 시술자가 제시하는 금

액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타투는 타투이스트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시술받는 타

투소유자의 몸에 영구적으로 남으므로, 도안에 대한 

소유권이 모호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타투이스트들

은 ‘1인 1도안’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을 세우고 지키

지만(Jang, 2018b), 일부 수익을 좇는 타투이스트들과 

본인만의 타투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고객 간의 마찰

은 국내 타투문화 내에서 빈번하였다. 불법 예술시장

에서 타투소유자들은 타투의 합법화를 통해 소비자로

서의 권리를 찾길 바랐다.

한편, 일부는 사회적 규제가 생길 시 초래되는 제한

적인 예술적 표현, 대량생산, 상업화 등과 같은 부작용

을 언급하며, 현재의 아슬아슬한 국내 타투문화의 지

위를 즐기기도 하였다.

 

“첫 번째는 위생. 왜냐면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타투염료 중

에 페놀이 있는데 그게 독성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

라에서 합법이 아니니까 기준치가 없어요.” (참여자 Q, 여, 23세, 

편입 준비생)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타투가 대중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타투소유자들이 타투를 수용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현대사회의 특수한 

복식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변화하는 현대사회

에서 하위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한 

개념인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을 통해 현 시점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타투문화를 살펴보았다. 포스트하위

문화 관점을 적용하여 도출한 한국 타투문화의 특성

은 동조를 통해 타투문화로 유입되는 양상과 관련되

는 산발적 형성, 일시적 유대를 기반으로 유동적으로 

타투문화를 향유하는 스트리밍적 참여, 타투문화 내

에서 하위문화 자본에 따라 신을 구별하고 비주류를 

좇는 하위문화 내 구별 짓기, 사회 내에서 타투의 노출

을 조절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일반인 코스프레로 나

타났다.

첫째, 산발적 형성의 경우 문헌에서 고찰한 포스트

하위문화 특성 중 산발적 네트워크, 끼리끼리 모임과 

맥을 같이 하며, 국내 타투소유자들이 특정 대상과의 

동조를 통해서 타투문화에 유입하는 특성이 확인되었

다. 그들은 동경집단과 정서적 공감, 또래문화와 지리

적 전염, 무정부주의적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타투문

화를 향유하게 되었고, 정서적 공감을 한 대상과는 동

조에 따라 유사한 스타일이 나타났지만, 또래집단 내

에서는 스타일과 관련한 동조는 미미하였으며, SNS 

내에서는 특정 스타일이라기보다 콜라주 형식으로 취

향에 따라 산발적인 동조가 일어났다.

둘째, 스트리밍적 참여의 경우 포스트하위문화 특

성 중 유동적 참여, 일시적인 정서적 유대에서 언급된 

관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부 주제로 일시적 머무

르기, 표류적 넘나들기, 비일상적 유대 특성이 확인되

었다.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문화에 몰입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들이 향유하

는 다양한 문화들 중 하나로서 타투를 향유하며 다양

한 집단을 표류하였다. 특히 타 관심사로 응집한 집단

에서 타투를 중심으로 새로 응집하기도 하며 집단이 

중첩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그들은 주체적

으로 몸을 재구성하는 타투를 했다는 공통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타 타투소유자들과 비일상적이고 일

회적인 유대를 경험했다.

셋째, 하위문화 내 구별 짓기는 포스트하위문화 특

성 중 스스로 구별 짓기, 끊임없는 소수 찾기에서 그 근

거를 찾을 수 있었으며, 해당 특성을 통해 타투문화 내

에서 하위문화 자본에 따라 신을 구별하는 양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문화 내에서도 

특정 타투들을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하위문화 

자본에 따른 배척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국내에

서 타투가 대중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하위문화 자본

이 높은 타투소유자들은 대중적인 타투로부터 멀어지

려 애쓰며 영원한 비주류를 추구하였다.

넷째, 일반인 코스프레 특성은 비밀, 침묵, 가면으로 

설명된 보여주기와 감추기 특성과 그 맥을 함께하며, 

사회 내에서 타투소유자들이 타투노출을 조절하여 

일상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설명되었다. 세부 내용으

로는 팬덤의 상징물이 담긴 타투는 비밀과 침묵으로 

작용하며 외부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서로는 

알아볼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팬덤 특성이 나타났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를 은폐하

고 타투가 없는 일반인의 모습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

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면 쓰기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이 외에 한국에서 특수한 타투문화에 대한 

새로운 특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소비적 타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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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으로 정리하였다. 국내 타투시장이 과거에 비

해 크게 활성화되며 여타 패션상품시장과 같이 상업

화가 진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국내 타투

소유자들은 타투를 인스턴트식으로 소비하였다. 그

들은 타투를 선택할 때 다소 즉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의미를 많이 담기보다 기성품을 고르듯 소비하였다. 

또한, 현대의 타투이스트는 SNS상에 그들의 작품 포

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고객을 모았고, 타투소유자는 

원하는 작품 색을 탐색하며 쇼핑하는 모습이 나타났

다. 최근 가격을 선제시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며 지역, 

가격, 장르 등에 따라 검색이 가능한 국내 타투 관련 플

랫폼이 등장하기도 하며 타투소유자들은 여타 복식소

비재를 쇼핑할 때와 유사하게 타투이스트 쇼핑이 가

능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타투는 시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면허나 거래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

일하게 타투 무법지대로 통하는 불법 예술시장이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국내에서 타투 합법화를 추진하

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타투소유자는 무분별한 가

격 책정과 현금 거래방식에서 벗어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시술과, 도안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

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길 바라며 합법화에 동의

하였다.

현대의 타투문화는 더 이상 과거의 저항성 기반의 

상징을 중심으로 응집하지 않는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적 응집 양상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포스트하위문화 관점들은 사회학자들에게 있어 

현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시각인데, 국내 타투문화 

향유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현상의 특성을 도출하고 분

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내에서 개인이 유동적으로 

문화집단을 형성하고 참여하는 흐름을 풍부하게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타투문화의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 

타투소유자만의 경험에 기반한 해석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참여자의 대부분이 20대로 구성되어 현 시

점의 젊은 세대에서 향유하는 타투문화를 깊이 있게 

고찰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지만, 타투는 사

회 내에서 여전히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

구에서 타투소유자뿐만 아니라 타투가 없는 다양한 

세대의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까지 고려하여 타투문화

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국내 타투문화에 대한 더욱 풍

부한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 내에서 타투문화가 취향 문화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여 현대 복식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는 데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하

위문화 일반의 현대적 특성을 타투문화에서도 발견하

고 논의함으로써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타투산업은 불법 시

술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성장이 더딘 와중에, 타투문

화 현상을 밝혀 타투가 더 이상 불량한 집단의 일탈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수단임을 학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타투시술의 합

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타투 합법화를 통해 시술과 거

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패션․

예술․문화산업의 발전과 부수적인 관광산업의 발전

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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